
일본 면방의 에코비즈니스 - 환경을 위한 신상품에 주력 

 ◎ 구라보 - 착실한 활동으로 고객의 에코의식 높여 

구라보는 휴먼 프렌들리(human friendly)를 메인 컨셉트(main concept)로 하여 

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, 자동차나 약전(弱電 ; 電子回路나 制御回路 등의 電

氣器機)과 의료품(衣料品)의 에콜러지(ecology)에 대한 의식의 차가 크다고 밝

히고 있다. 

그러한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다. 미국 듀뽕(DuPont)의 가수분해(加水分解)

ㆍ생분해성(生分解性) 폴리에스터 “바이오막스”와의 면혼방 소재 “바이오네

이쳐(bio-nature)”도 그 중의 하나이다. 폴리유산(poly乳酸) 등 생분해성 섬유는 

내열성(耐熱性)의 문제로 염색이나 마무리하는 데 약점이 있다. “바이오네이

쳐”는 그러한 약점을 해소한 소재로서 본격적으로 판매한지 2년이 좀 넘는

다. 유니폼용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, 흥미는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

본격적으로 소재로 채용하지는 않아 전체로서는 아직 상품화하고 있지 못하

다. 

페트 보틀 리사이클(pet bottle recycle) 섬유를 사용한 애프터페트(after-pet)는 

유니폼(uniform)에서는 주력소재의 하나가 되었다. “바이오네이쳐”와 “애프터

페트”와의 그러한 차(差)는 가격뿐 아니라 그 동안 버려오던 페트 보틀을 재

이용(再利用)하여 섬유제품을 만든다는 발상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. 이는 

관공서(官公署)가 적극적으로 채용(採用)한 것이 순풍(順風)으로 작용하였다. 

“바이오네이쳐”에게는 그러한 요인이 부족하다. 생분해성이 결정적인 요인



이 되기 어려운지도 모른다. 생분해성 섬유라고 해서, 아무 데나 버려도 된

다는 것은 아니다. 그런 면에서는 회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

이 중요하다. 구라보는 그런 것도 고려하여 자동차, 약전과의 차이를 메꿀 

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. 

한편 환경에의 오염부가(汚染附加)를 줄이기 위하여, 오존(ozone)을 사용한 

방축(防縮)울 “에코워쉬(Eco-wash)”는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. 울의 수축

(收縮)을 막고자, 이제까지 이용되어온 염소화수지법(鹽素化樹脂法)을 교체하

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. 아웃도어 스포츠(outdoor sports)를 전문으로 하는 무

슈사가 에코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등산(登山)셔츠, 이너 등에 채용하고 있

으며, 미국의 큰 스포츠 어패럴에게도 2006년 추동절 상품부터 방축가공이 

비염소계(非鹽素系) 방법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, 해외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

다. 그러나 아웃도어 스포츠 등의 일부를 빼고 어패럴의 가치관에서 환경을 

어디까지나 부가가치(附加價値)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. 

그리고 실제로는 방축울로서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불과하다. 구라보에서

는 우선은 세탁하여도 줄지 않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화한 다음, 에코로 

구매동기를 유발(誘發)한다는 생각이다. 에코비즈니스는 아직도 기본적인 착

실한 활동만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 같다. 

 ◎ 닛신보 - 바나나섬유 소재가 착실하게 성장 

닛신보는 1993년에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려는 의지를 밝힌 ‘닛신보지구환

경헌장(日淸紡地球環境憲章)’을 제정하였다. 2000년에는 ISO 14001을 도입하는 

등을 밝힌 ‘닛신보환경헌장’으로 개정하였다. 이 이념(理念)에 따라 현재까지 

계속하여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



환경헌장에는 환경을 배려(配慮)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. 기

업으로서 환경 보전을 중요시하면서 섬유사업에서도 환경배려형 소재를 개

발해 왔는데, 이제는 개발안건(案件)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. 이제까지는 환

경에 대한 얘기를 꺼내도 큰 반응은 없었는데, 최근에는 이쪽에서 말을 꺼내

지 않아도 물어온다고 소재개발 담당자가 말하고 있다. 이제까지의 거래선뿐

만 아니라, 거래가 없던 업자로부터도 환경소재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었다. 

환경배려형 소재로 순조롭게 판매를 늘리고 있는 것이 바나나섬유이다. 바

나나의 줄기는 수확할 때 벌채한 다음에는 농산폐기물(農産廢棄物)로 되어 

있었다. 이를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재로, 금년에는 여름 상품의 

캐주얼셔츠나 진즈(jeans)로 계속 상품화하고 있다. 새로운 분야로는 워킹 유

니폼(working uniform)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, 바나나섬유 15%가 섞인 면소재 

등의 상담(商談)이 추진되었다. 유니폼은 환경에 대한 의식(意識)이 높은 분

야의 하나로 환경소재에 대한 요망도 늘고 있다. 또한 새로운 상품에서는 하

이비스카스(hibiscus ; 아욱과의 暖 熱帶性ㆍ  植物)섬유에 기대를 걸고 있다. 

바나나섬유는 약 5년 전부터 상품화하기 시작하여, 매년 착실하게 판매를 

늘려왔다. 앞으로도 환경을 내세운 시장을 만들어나갈 상품을 개발하느라 노

력하고 있는데 이야기 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쉽게 사라져버리는 상품이 되

어버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. 그러기 위하여는 환경이라는 장

점뿐이 아니라 소재자체의 매력(魅力)도 중요하다. 바나나섬유는 폐기물을 재

이용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 ① 흡수성(吸水性)  ② 부피에 비하여 경량감(輕量

感)이 있다  ③ 섬유가 나긋나긋하면서도 윤기(潤氣)가 있다  ④ 해섬(解纖)할 

때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경배려형 제조법을 쓰고 있다 등의 특

징도 갖고 있다. 앞으로의 소재개발도 그러한 관점(觀點)에서 추진되고 있다. 



그리고 시장에서 상재(商材)로 받아들여지려면, 소재가 목표로 하는 특성이 

잘 알려지고, 또한 인증(認証)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므로 연달아 신상

품을 내놓기 보다는, 상품을 정성껏, 깊이 있게 잘 가꾸어, 소비자가 만족할 

수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. ♣ 

 


